
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제1차 지원심의총평

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– 제1차 지원신청

ㅇ 회의일시 : 2017. 6. 27(화)  10:00~13:00

ㅇ 회의장소 :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1실

가. 2017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(대관료 지원사업) 제 1차 공모에는 연극 74건, 무

용17건, 음악39건, 전통예술8건 등, 총 1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. 이중에서 심의

제외대상 및 지원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단체와 개인을 제외한 뒤, 본격적인 심

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서류검토 및 심층토론 결과, 연극 25건, 무용10건, 음악

17건, 전통예술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대한 심사 과정 

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

▫ 지원신청서 사전 검토

▫ 심의제외대상 및 지원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단체(개인) 제외 

▫ 전체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상호간의 객관적인 정보 공유

▫ 기본적인 심사 기준 공유. 공연작품의 예술성, 공연단체의 역량, 해당분야 발전에 

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. 

▫ 분야별로 장르적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공유. 

▫ 분야별 심층토론

▫ 전체 토론 및 개별채점  

나. 기본적인 심사기준 외에도, 장르적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공유하면서 

심의를 진행하였는데, 각 분야별 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  

 연극 분야

▫ 대관료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단체(개인) 중에서도, 특히 순수연

극을 자체 예산만으로 지속적으로 제작해온 단체(개인)를 우선적으로 선정함. 

▫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(개인)들의 경우, 중복지원의 성격이 강하여 선

정 여부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함. 그 결과, 이번 지원사업의 자격에 해당되기에 배

제하지 않기로 함. 단, 타 단체(개인)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, 지원금과 후원금의 비

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, 여러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듭함.  

  



▫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(개인)들의 경우, 지역연극의 활성화, 저

변확대, 그리고 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음.  

▫ 제작 규모, 공연 내용과 목적, 대관 기간, 극장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

뒤, 연극성보다는 대중성, 상업성, 사업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이번 심사에

서 제외하기로 함. 

   

무용분야      

▫ 수입 및 지출, 예산안 내역 등 지원신청 서류 기재가 미비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

배제하였으며, 예산내용 및 공연내용에 의거하여 심사함 

음악분야

▫ 서류 미비, 심의내용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를 1차적으로 배제하여 20개 단체

를 선정하였고, 이들 중 작품의 예술성 및 단체의 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심의하여 

최종적으로 17개 단체를 선정함.

▫ 지역과 장르를 고려하였는데, 장르의 경우, ‘앙상블, 창작, 오페라’ 등의 세 가지 영

역으로 나누어 심의하였고, 부분적으로 지역별 선정기준을 고려함. 

전통분야

▫ 전통예술의 경우, 연례행사 성격을 띤 공연이 많고 지원의 중복성 등이 있어 활성

화가 쉽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음

▫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단체

들이기 때문에 결격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하였음

다.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이 가능한 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를 진행

하고자 하였습니다. 지원금 없이 공연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

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, 지원금을 신청한 모든 단체

(개인)에게 지원금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지 못했습니다. 참으로 아쉽고도 송구

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(개인)들은 실망하지 마시고, 다

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.


